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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과 문자 

1933년 조선어학회 (혔지l의 한글 학회)가 에정 공포한 ‘한훌 맛충t섭 통일안. 

일안’ 으로 약칭함)은 그 동안 부분적인 개정을 거쳐 l쨌년 2월 28일까지 쓰였으냐， 같 

은 해 3월 l일 이후부터 새로 개정된 한글 맞춤법· 이 쓰이게 되었다. 

영석은 ‘통일얀· 져1것에 처읍부터 끈까지 관여하였고， 0191 곡폼 이후에도 ’한끌 했뽕 
홍일안 강의 둡 저옳짜여 ‘통일안’ 씩 이홉석 뒷받침에 기여한 바 크다. 1989녕 

‘한를 맞총뺑 깡의.는 여키서 전혔 장고하지 않았따， 이 책은 공저 

므로 일석 자신만의 견해로 볼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 

‘통일안 강의’ 에 나타난 일석의 맞춤법관과 195끼넌 “국어학논고" (제 1집)의 "æ"받칩의 

불가를 논함과 ‘μ” 받칩의 가부를 논함， 그리고 “F받침 문제 풍의 내용을 통해서 맞 

이론의 횡단올 옛눴기로 한다. 다싼 랫좁법은 말을 분자렀 셨기하는 규벙’ 

몇 가지 상식썩씬 내용을 먼저 선벙하.J1자 한다. 

쩨 복잡한 구소날 자지고 있는 언어늠 임감안이 사용하능 폭핀 수단이다. 언써외 

이나 그 발달 과정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으로 생 

각된다. 실제로 언어의 기원이나 그 발달 단계의 일부가 밝혀진 것도 고대의 단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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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한 것이고 대부분은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언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좀더 풀어서 말하자면， 말 

흘 하뉴 시간과 장소에 튿논 사람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논 

이다‘ 천금같이 댐종싼 않아라도 그 말용 알。}풍지 못한다면 3 말씩 값어치는 떨어점 

없을 것이다썩하여 귀중한 말것이 지식을 전하는 쌍이꺼나 교훈적힌 

이거나들 막론하고 J련 말을 휠 수 있는 대로 오뱃통안 남겨뚜고자 하는 욕구가 생져나 

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욕구는 자연히 문자를 낳게 만들었다. 이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고뺨 

것을 밑바탕으뭉 하때 새 것을 창쪼하고 융용핸 힘을 가지고 았었기 때문이다. 

니싸 시간과 공간씩 써1 약을 받는 구어 (口짧， spoken language)룹 햇 동안 남7↑ 

말， 곧 문혀 (文댐， written language)갔 벼 꾸기 위하여 분 틀 1안들어 내게 

다는 것이다. 

오늘날까지 그 모습을 남기고 있는 중국의 갑골(甲骨)문자， 이집트의 상형(象形)문자 

(h얘roglyphic야， 수삐뭔 (Sumer)의 설형(했뺑》부져(cuneiform) 홍릇븐 샤람들이 가지고 

개장 오래된 분자효 손꼽히 거니와 ￥l 이런 문자들이 혐화와 쌀전을 거듭하여 

이르게 

경우도결장 

구결.향찰 

1.2 일석의 문자관 

논고(제1정) 

이 그것이다 

가아니어서 

1때3년에 

이야기’에 

한자차자 고유명사 

창제하기어 이 

떤에와 문자에 견쐐가나와 

(1) 말하자면 文字는 름語가 입는 衣養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言語는 옴똥 

이요， 文字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言語가 생기기 전에 文字가 있을 수 없읍니 

..•... 중략…… 어쨌든 言語와 字는 짧擾한 關係톨 가졌、융니다. 文字는 

옳語의 衣훌01샀졌 化를 재는 

문자를 언어가 입는 ‘옷’에 비유한 이와 같은 일석의 문자관은 바로 몸에 맞는 옷이 

옷으로서의 값어치를 갖는 것처럼 문자도 그 언어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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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션다. 그영지 째뜸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외’ (p.4)얘셔 ’쥐어쓰기.를 설 

명하면서 다음 (2)와 같이 한글 표기가 국어의 본질에 합하지 못하다는 부분적인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2)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만들 때에， 좀 더 국어의 본질(本質)에 착안(홉眼)하였 

드면， 당연히 단어 본위로 철자(總字)하도록 글자를 만들었을 것이요， 지금 쓰 

고 있는 글자와 같이 음절(音節) 본위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 

획 원칙썩 (康則토 한 음젤(音節)이 한 단어 (짧풍)까 꾀는 한운(짧 t)글자 

그리 되었으리라고 

훈민정음[한글]이 인정하는 

훈민정음은 국어의 음훈 쭈:책에 정f 질 합치되어 우리 

말을 표 뭇한 삿이 없윷 뿐딴 아니라. 정인지 서문 향의 운구짜 장이 풍성학려 (風聲훌훌 

뺏)와 계명구폐蘭嗚狗뱃라도 다 적을 수 있는 글자이며 못 적을 발음이 없으면서도 자 

수가 28자에 불과하여 자획 이 간단한 글자이고 또 문자 발달 사상에 있어서 최고 수준에 

오른 음표 문자(音標文字. phonetic letters) 또는 음소 문자(音素文字)라는 것이다(이회숭， 

국어학 재성빽없 민짱서싼. pp. 32-33). 

이런 평가찮 한는 한설이늑 문자가 국어를 표기하키에 씨를 쩍사적 생응 어떠하였 

는가? 실상옳 략적P갚 살펴보기로 한다. 

1. 3 한글 표기의 역사적 실상 

세종 쟁년 (1443년)에 창제된 한글은 15세기에 매우 엄격한 표기법의 원리에 따라 표기 

되었다. 명기(明記)된 것은 아니었으냐. 그 원칙은 대체로 ‘음소적. (-音素的)인 것과 ‘음 

절적’ (흡節的)인 것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김다 · 없다·에서 어간 .김- . 없 이 활용 

어미 ‘-으니’ 까 연건꾀떠 ‘니 • 업스니’ 로 실현되i 또 다뷰 활짱 써비 ’-고. 가 연결 

되면 펴 ‘ 엽고’ 로 삼현찌에 어간이 환경에 따라 ‘낌 ‘ 집 ‘ 없- ‘ 업二 으로 실현되 

는 것을 표꺼에 3대호 밴영짜는 것을 뭇한다. 한연 

언제나 설지}로 란읍퇴는 용정을 표기에 반영했다는 컷 

‘깊- . 없-’ 으로 예릎 들이 활용 어미 ‘-으면 · 커서’ 가 이 어간에 썩씩면 실제 발 

음이 ’프1션 퍼서， 업f떤 · 업서서’로 발음되어， 그것윷 표에 대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아젓윤 혔대 옥어 표기법에서 ‘김으면 · 김어서， 없￡떤 • 앓어서’로 표기하여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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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15세기의 엄격한 국어 표기법은 16세기에 퍼러· 현대 국어와 같이 

분철되어 벅임(食) .갈아침(행’ 등으로 나타냐기 시작했고. 받침 ‘c. λ. 의 구별이 없 

어져 받(田)-뱃· 동고(如1)- )!고.가 되었으며. 더구나 .사훌 ι) 훌·옷(衣)효’ 둥과 

같은 중철盧嚴) 또는 혼철(混斷되는 표기가 나타나면서 그 엄격성은 무너지게 되었다. 

따라서 15세기의 엄격했던 표기법 원리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표기법의 혼란을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 17，세기-19세기의 근대 국어 표기법의 혼란이 바로 그 결과이다. 물론 이 

혼란은 15세기의 엄격했던 표기법 원리를 준거로 하였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혼란스러 

웠던 표기 가운데서 가장 뚜렷했던 세 가지 예만을 간략하게 체시한다. 

첫째， 말 첫머리에 자음을 합해서 쓰는 어두합용병셔 (語頭合用첼書)의 혼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에는 ‘뼈나다(出發) , 톨(意) , 쁘다(用) .확(훌.풍의 예에서처럼 

.뾰 • 없.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근대 국어로 이어지면 

서 어느 때는 15세기 국어 표기법 그대로 표기되기도 했으나. 그것과 동시에 또 ‘쩌나다 

• 흩 • 쓰다 • 쑥’ 동으로 표기되어 '11[ .IIA.’ 이 'Jl. • μ· 으로 혼통되어 쓰이게 되었다. 더 

욱 그 혼란 정도가 심한 예 하나를 보면. 현대 국어의 ‘땅이 꺼지다·의 통사 꺼지다· 가 

그것이다. 곧 이 단어는 중세 국어에서는 껴지다’ 이었으나 근대 국어에서는 말 첫머리 

에서 .삐 • 111' 지’세 가지가 서로 뒤섞여 표기됨으로써 실제로는 통사 하나가 찌디다 • 

빼디다 • 찌디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받침 ‘^' 과 'c' 이 극히 혼란스럽게 쓰였다굳다(固) . 묻다(間r 가 .굿다 • 뭇 

다.로. ‘맛(味) .못(뼈)'이 받·톰.으로 표기되어 갈피률 잡을 수 없었다. 이런 표기 

현상은 18세기에 점차 ‘^. 받침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역시 혼란스러 

운 표기법을 면키 어려웠다. 

셋째， ‘2.-2.' , '2.-L' 이 서로 결합되는 현상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임의로 쓰였다. 

가명， 현대 국어라면 당연히 .진실(具實)로 ·불러(呼) ，훌러(流)'로 쓰일 것인데， 이툴 

이 근대 국어에서는 .친실로 · 블러 · 훌러’ 와 함께 ‘진실노 · 블너 · 훌너· 로 표기된 예들 

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체로 국어를 표기함에 있어. 근대 국어에서는 엄격한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체 마음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하여 문자 생활에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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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뿌리 

국어 꽁L용어를 장문서를 있벅 π
 τ
 

제가 되었을 것으보 생각된다. 더욱이 갑오경장이 진얘되던 1894닌 Cil종 때) 11월에는 

모든 공문에 국문으로 본을 삼을 것올 칙령으로 명하게 됨에 따라. 국문의 표기 문제는 

당장 해;성해야 할 시끊한 문제효 등장하게 섹었다. 

위하여 냐냥 것이 최초의 엽 정리 유흉고 할 

지석영 (池錫永)의 신정국문(新訂園찌이었다. 근대 국어 말기와 현대 국어 초기의 몹시 

혼란스러웠던 국어 표기법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지석영이 고종에게 상소하여 1005년에 

채택허여 벨표된 이 신정국문은 ↓써계91 짝립을 쩍 표g 한 것인혜， 그 대표적 

은 ’ ‘ ’자뜰 폐지하고 ‘01으.의 합섭유로서 ‘을 새후 암을고， 된소리 표기는 

으로 통일하자는 것 등이다. 이것은 비록 법령으로 공포되었으나 ‘=’ 자들 새로 만드는 

것 퉁이 챈제가 되써 설행에 이흐지 햇했다‘ 다만 이 시첫휴문은 .. :1l~흉이 더욱 엮참되 

어야 한씨三 점에서 쩌 당시 쳤던 (교육부) 내에 ‘상션구소， (뼈究所)를 

게 된 직접적인 통기를 제공했다. 

밍세기 초 국어 표기법의 정리 문제로 설립된 국문연구소는 당연히 국어의 문자 및 그 

표7]볍 문제에 관성이 섭중될 수성}에 없었다.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블이 100'랜 

1900씬 웰까지 떤구한 ‘연구 쩨’ 자 바로 이 사실융 냐ε↓내 주꾀 

국문연구소의 표기법 통일안은 결국 ‘국문연구 의정안. (國文冊究議定案)으로 확정되었 

는데， 이 까운데서 국쩌 표기법 개청 ~r으로 볼 수 있논 때용을 간추려 얻면 다음과 작다. 

(3) (가) ‘ • ’ 자는 셰속 사용한다. 

(나) 초성과 종성이 혼동되어 쓰이는 o 과 ‘ 6' 은 ‘ b ’으로 통일하여 쓴다. 

된소터얀 ‘끼 α 뼈 사‘풍으로 '̂ 등은버 ;;’ 0 -」
않는다， 

(라) 모든 초성은 종성에 쓸 수 있다. 

(마) 장모음은 왼쪽 어깨 [左됩. 좌견]에 l점을 찍어 표시한다. 

한글끈 흰정음 여뼈 (例義)와 .. ""1 이후외 씬통을 쫓아 초성 • 충성 • 

세 자용 붉에서 한 자솔 만툴여 씀을 원직우휴 한다. 

국문했:::r소의 허 ‘행꾸 의정얀.흘 상당한 합리성훌 7}치고 있었장에섰 불구하jl 생행 

에 짧껴징 수 없었다‘ 그것은 밀봉체국주씩의 식민치 똥치료 국권윷 잃게 됨으ξ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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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뒤 조선총독부는 부분적으로 쓰이고 있던 국어와 그 표기법의 통일에 관심 

을 갖게 되었다. 그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제정된 ‘국문연구 의정안’을 그 

대로 쓰지 않고 새로운 통일안을 공포하였다. 그것이 바로 1912년 4월에 ‘보통학교용 언 

문철자법’ (普通學校用 옳文훌字法)이다. 

이 철자법의 중요한 내용 세 가지는 다음 (4)와 같다. 

(4) (가) ι 

(나) 

(다) 

이 내용은 

국어 표기법‘윷 

할수 있다. 

처럼 된시옷으로 쓴다. 

λ o i!1 i!D 해’만 쓴다 

’국깐연구 의정안’이라는 

것으로. 

이었다고 

그런데.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둔 규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변에서 

는 보다 현실적인 국어 표기법 통일안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5) (가) 

(나) 

표준으로함-

(짧音主훌에 의하고 말음에 

동응 자뼈)들 n냄. 

첫째 기준은 바로 l웠년에 제정 공포된 통일안의 총론 "2.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 

류사회에서 쓰는 서울 말로 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고， 둘째 기준은 훈민정음 창 

제 당시의 표기법과 같이 ‘음소주의. (音素主義) 표기법을 반영한 것이므로 자연히 읍가 

(音價)와 관계없는 문자는 표기법 체계에서 배제되었다. 

이 ‘철자번’ 혼 j 뤄 1921년 9휩에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볍 대요’ (뿜播團校빼 옳文顧 

字法大劃로앉웹 2썰써1 ’(선푼첼자법. 으로 공포되었는데， 전는 띤휘 첫과 거 

의 같은 내광야였으냐 효자는 뽕성 3항과 각성(各調 엉항이 썼어 구채책 ‘잖어 표기 

분적으로 

노력은 결국 1짧년의 

싹에의 정서법 (표홉法)으로 

수정되어 1989년 3월 l일 

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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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그 근본 원리는 ‘통일안’ 과 동일하다. 

2. 본 론 

2.1 밀석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현대 국어 정서법이 정확한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은 1쨌년 .통일안’에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중세 국어， 특히 15세기 국어 표기법이 과학적이므로 매우 

정연한 질서를 갖는 표기법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기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일석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정과정에 참가하였던 환글 맞춤법 

통일안. 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 평가해야 활 것이다. 

이 통일안은 처음에 총론 3개항. 각론(各論)65개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1뼈년 개정에 

서는 63J~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1짧년 당시까지 어떤 통일안보다도 방대하고 가 

장 훌륭한 체계를 갖춘 최대 규모의 표기법 통일안의 규정집이다. 일석은 권덕규 • 김윤 

경 • 박현식 • 신명균 • 이극로 • 이병기 • 이윤재 • 장지연 • 정렬모 • 정인섭 • 최현배를 비 

롯하여 뒤에 추가펀 김선기 • 이갑 • 이만규 • 이성·춘 • 이세정 • 이탁 퉁과 함째 핸 깐 125 

회의 회의를 거쳐 이 통일안을 완성하였다. 비록 국권을 상실하였으나. 이 통일안은 범 

국가적이고 전민족적인 대규모 사업이었고 모든 지혜를 집결한 것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안에 대한 일석의 평가는 남다른 것이었다. 

(6) 3.개년 동안 이 통일얀을 만드는 데 칙접 관계한 위원(쫓員)들은 물론， 척어도 

국어에 뭇올 둔 여러 선배(先輩)와 동지(同志)들이 혹은 오랫 동안 국어교육에 

서 얻은 실제의 경험健驗)과 혹은 정밀(精密)한 과학적(科學的) 연구로부터 

얻은 어학적 (語뿔的) 이론(理論)을， 그 한 개 한 개의 성과(成果)야 크거나 적 

거나， 수 많은 돌올 쌓아 탑(횡)을 모으듯 한 것이 이 맞춤법 통일안이니， 이 

것이 비록 양으로는 보찰 것 없을 지라도， 우리의 과거 반 세기 동안 말과 글 

에 관한 학술적(훌術的) 노력의 총 결산(總決算)이요. 동시에 팡휘(光圍있는 

고심의 결정체(結옮앓)인 것을 단언빼름)하기에 주처(뭘陽)하지 않는 바다. 

(새로 고친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캉의 廣字法 範-素짧義) pp. 1양æ.1했， 

新E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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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안’ 의 내용이 대체로 높이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총론 l항에 모순점을 가지고 있 

는 것도 사실이나， 일석은 이 통일안이 그야말로 ‘경험.과 ‘정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서 얻은 ‘어학적 이론.을 갖춘 표기법 규정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일석의 맞훌법관 

찾아볼수 

(η (가) 

(나) 

(다) 

대한 일석의 견해는 다음짜 

(1959, 신구문화사) . 

싼합(1959， 국어학 논고 제 

(라) .. 효” 받집 운저11 (1959. 국어학 논고 제1집， 을유운화λ}). 

구체적으로 

일석 자신이 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 (듬語學. 1inguistics)을 매우 중요한 학 

문으로 인석하j 썼썼기 때부에， 국어 맞춤법도 될 수 있으현 씬씩했 。1향이1 변함꾀어야 

한다고 생각했용애 릎렴없쓸 씻이 그 중거를 우리는 ‘통일얀 창씩’ 총룡 ‘1 ‘, 3' 의 

해설에서 확었혈 수 있따‘ 엣보↓ 먼저 일석이 “국어 철짜렵〈絡字法) 전체에 대한 정 

신(精神) , 즉 씀 강댔(鋼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대원칙(太j빼1]) 이라고노 활 수 있다” 

(통일안 강의 p. 23)고 생각한 ‘통일안의 총론’을 다음에 제시하고 이를 셜명하는 과정 

에서 나타난 일석의 맞춤법관의 일단을 살펴 보기로 한다. 

(8) (가)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 

칙을 삼는다. 

(나) 탔준밥훈 대체딪 혀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 방맞 한다， 

(다) 분장외 킥f 난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웃 말에 

일석은 위 

맞춤법 규정의 디}상은 표준1쌀 l樓홈]이고 둘째， 그 표준말옹 

실히 적어야 한다‘ 셋째 i 따러나， 그것이 문법에 맞지 않고 

이다. 다만. 표중앓에 때핫 규정흘 (8) (나)에서 다시 규정하X 

고 발음’과 ‘문법’규정만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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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관계로 지적되기도 하는 발음과 문법의 문제는 이 둘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원칙. 

이라는 조건을 두어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 일석의 셜명이다. 

이런 규정에 대한 일석의 설명을 보기로 한다. 

첫째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는다 는 규정은 어문일치 (語文-劃를 위해서 필요하 

다는 것이다. 곧 전부터 기록하던 습관에 의하여. 실제의 발음대로 적지 못하고 ‘아칩 

[朝] .토끼[형] .어깨[휩1. 빨래[洗圍 ·나비[蘭. 등을 아총 ·롯기 ·엇개 ·빨대 ·나빅， 

나뷔 퉁 

여자(女子 

‘피차. 

이와 

야 

기록할 때， 실제의 

(鄭훌) . 낙원 (樂園) . 노있 

명충·락원·로인· 

양음이 변화된 말의 표기쉰 

기차(汽車) . 

동을 각각 

것이다. 

표기되어 

둘째분영에 핫훌 쩍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성병야다‘ 씨것응 ‘양융대로 적는 

다·는 규정에 대한 제한 규갱임이 분명하다. 왜 원칙을 ‘표준어를 발음대로 적는다.고 

규정해 놓고. 이를 다시 제한하는 규정으로 ‘문법에 맞아야 한다는 내용올 덧붙여 놓았 

을까? 

“어느나라 

그 

어그러지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벅다[食1. 넓다[廣] . 옷안[衣內] . 국물[훌被]’ 

동의 예를 들어. 이들이 각각 ‘머거서 · 머그니 · 먹고’ 널버서 · 널브니 · 넓고 ‘융안 · 

오단’ , ‘궁물. 둥으로 표기된다면， 발음에는 매우 충실하게 표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넓고’와 ‘을얀’은 그렇지 않다) . 문법을 세워서 정리하기에는 여간한 어긋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말을 막론하고， 순 표음주의(表音主義) 

로만 양훈헌엘 7#청해써셔는 안 된다는 것이 일석의 추짜 내용사치섰 하다‘ 그러니까 이 

견해는 ‘어법에 맞도록’ 이 

것으로 해석하여 “한글 

한다”와 같이 인식하끄 

려대로’는 부 

엽에 맞도록 

지석되기도 하 

였는데씻용 결국 형태 응소적 원리. (形態音素的 慮짧는 았어 이잔이 이 통일안 

에 찰 설C성되」ι 잃읍을 뚱한나. 그 근원은 주시경의 주장에서 

소한 예이지만， 주시경은 원형 [기본형]으로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셔 동사 ‘하다’ 의 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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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 연결되는 활용 어미 여. 를 모두 ’-어’로 통일하여 표기한 적이 있다. 이 껴’ 

는 활용 어미 ‘-아/쩌.에 대한 이단(異端)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통일주의자에게는 허 

용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총론 2인 (8) (나)는 표준말 규정이다. 이는 시간적으로는 현재’ • 계충적으로는 ‘중류 

공간적으로는 ‘서울· 퉁의 조건을 갖춘 말·을 의미한다. 표기법 규정이 표준어를 표기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시대와 지역， 계충 등에 따라. 의미는 같으나 발음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모두를 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언어 사회의 규범이 되는 말만을 표기 

하여 문자언어 생활을 통일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좀 더 실감있게 설명 

하기 위하여 일석은 .파리 [爛] . 팔[脫] . 팔많r 둥이 전남이나 경남 일부 지역에서 ‘포 

리 · 폴 ·폴. 둥으로 쓰이고 ‘여우. [뼈란 단어가 지방에 따라서는 ‘여시 • 여수 • 여스 • 

여호 · 여갱이 • 예끼. 등으로 쓰이며. 또 시대적으로 현재도 λ탱되는 단어 ‘소사(검事) 

• 상전·까닭·강. 퉁이 옛날에는 ’조이·항것·천~'7 롬. 등으로사용되어， 이들을 

맞춤법 규정에 따라 통일해서 쓰지 않은 경우. 언어 생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을 실중하 

고있다. 

그리하여. 일석은 통일이 없는 곳에는 지리멸혈(支離澈짧)이 있고. 따라서 쇠퇴 (흉退) 

와 침체 (沈빼)가 있을 뿐이므로 표준말을 세운다는 것은 말을 통일하여 발전시키는 데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 시대적 조건으로 현재의 말， 계 

급적 조건으로 중류 계급의 말， 지방적 조건으로 문화 • 교통 ·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의 

말을 표준어로 정한다는 것이다. 

총론 3인 (어 (다)는 ‘띄어쓰기’ 규정 이다. 일석의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지나칠 정도 

로 자세하고 치밀하며 어느 경우에는 자못 장난스럽기까지 하다. 그 당위성을 결론부터 

제시하면. 그 첫째가 글 뭇[文意J 의 오해를 방지(防止)하고. 둘째 독서(홈홉)의 능률(能 

짧)을 올리는 두 가지의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중명하기 위하여 일석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9) (가) 나물좀다오. 

(나) 눈에서피난다. 

(다) 장비 (張飛)가말탔다. 

(라)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마) 예수(耶薦까마귀를쫓았다. 

(바) 오늘밤나무사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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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9)(가) - (9)(바)는 띄어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가두 가지 또는 그 이상으 

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대체로 다음 (10) 이 된다. 

(10) (가) (a) 나물 (山菜) 좀 다오 

(b) 나 물(水) 좀 다오. 

(나) (a) 눈에서 피 (血)난다. 

(흉)난다. 

만았다. 

가알{廳子) 탔다. 

지 양댐)에 들어가신다. 

맹(뼈)에 들어가신다. 

(魔鬼)를 쫓았다. 

(b) 예수 가마귀 (鳥)를 쫓았다. 

(바) (a) 오늘밤 나무사 온다. (今夜 羅武士 來)

(b) 오늘밤 나무 사온다. (今夜 買뽕 까9 

냐 무 사온다. (今夜 我買홉뺑 했 

사온다. (今日 買票木

양 니무 사온다. (今日 票與木

(1) 노， 낱 랍나무 사온다. (鷹， 常買票木

(g) 오. 늘 밤 나무 사온다. (1應， 常買票與뽕 來)

(h) 오늘밤 나무사 온다. (오늘밤 나무야 온다) 

특히 (9) (바)에서， 그 의미가 띄어쓰기에 따라 (1이(바) (a)부터 (1이(바)(h)까지 8가지 

가 된다고 예시한 점은， 그 사실 자체를 누구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음 논리적으로 중명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노력에 재상 깡통을 받는다. 

다음 

맞춤법 통일안 강의.익 

물론 이 (11)은 잠정척 

맞춤법관을 

m / , ‘ 
、 표기법으로 현실 발음과 

샤한다 . 

. lt준어를 정하고. 이를 

(다) 맞춤법에서는 띄어쓰기는 글 뜻의 오해를 막고 독서의 능률을 높이기 

。1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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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맞춤법 통일안 각론에 나타난 일석의 맞춤법관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에 대하 

여 중요한 몇 까지 예만을 들어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총론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이라는 조건을 중요시하였는데. 이것은 각론(各꿇) 

에서 결국 어휘 형태소(語훌形廢素)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설체의 발음에 의미를 결부시 

켜 가능하면 원형을 밝혀 적는 맞춤법을 택하게 된 것을 뭇한다. 일석의 설명을 보기로 

한다. 

즉. 제2장 제 1절 ‘된소리’ 에서 제3항의 ‘어깨 [됩] . 거꾸로 [倒] . 깨끗하다[짧]' 동은 

‘엇개 · 것구로 · 갯긋하다’ 와 통일한 발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후자가 한 단어 안에서 

아무 뭇이 없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λ’이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된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통일안 강의， pp. 71-

78). 이와 같은 견해는 ‘사람(A) .고기(肉) .사내(男)' 동을 ‘살암·곡이 ·산애.로 적 

지 않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것이다. 

둘째， 제3장 제 1절 ‘체언과 토’에서 제7항의 떡이 · 떡을 · 떡에’ (敵) 및 ‘손이 • 손을 

• 손에. (手) 둥을 펴기 · 떠글 · 떠게. 및 .소니 · 소늘 · 소네’ 동으로 표기하지 않고 언 

제냐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대한 일석의 설명이다. 

즉， 이 규정은 .체언과 토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적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구별하여 적은 쩍이 · 손이’ 동은 체언과 토를 찰 구별하여 표기하였으므로 단어의 형식 

이 고정되고 문법적 통일이 찰 이루어져. 글 읽는 이에게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는 것이 

다. 만약 그렇지 않고 펴기 ·소니’처럼 아무 법칙 없이 말소리의 결과만을 표기하여， 

체언과 토 두 가지의 어형 이 일정하게 보존되지 봇하면 독서의 능률상 매우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안· 의 규정들에 대한 일석의 해셜은 대체로 발음보다는 의미에 중점을 

둔 표기법을 선호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가령 • ‘통일안· 제2장 제2절 껄측음 ‘2." 

에 대한 제4햄l서 의미 없이 발음되는 셜측음 ‘2."은 ‘2. 2.’로 적는다는 규정이 그렇고， 

또 제2강 제3절 구개음화의 [붙임 1] 에서 단어 ‘굳이(固) .해돋이(日出) .같이(同)' 등 

의 발음이 분명히 .구지 · 해도지 · 가치’ 둥처럼 구개음화되어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원형을 밝혀 적는 예외 규정도 그렇다고 하겠다. 

셋째. ‘통일안· 제3장 제5절 받침’ 의 제 11항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1찌 제11항 재래에 쓰든 받침 이외에，;>:.;:t 격 E li. 흩 끼 1Ål.Ä 앙 흩 표 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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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 W- M 따위의 받침들을 더 쓴다. 

‘통일안. 의 (1찌와 같은 받첨규정에 대하여 일석은 훈민정음의 “종성부용초성"(終聲復 

用初聲)이란 문구를 논리적으료 “초성 글자는 필요에 따라서 받침으로 쓸 것이다. 전부 

종성으로 쓸 펼요가 있으면 전부 쓸 것 이요， 그 일부만 써도 족하면 일부만 써라 하는 

뜻이다.’로 해석된다고 설명하고. 이어 최세진의 훈용자회에서 .초성 종생 통용 팔자. 

‘ ïLC2IJ !:l λ 。’만 초성，*↓ 받침에 공쫓으었 쓰게 되는 결 

이냐. 일석은 이 제한을 “이확 같은 방칭씩 써]한 우리 나라 

우업칙 (無法jllJ)하게 만들어 왔따동일얀 ‘ 148)고 해석 

에서 새로 쓰기로 결정된 까지 방침씌 에를 써사하고 있다. 

그 받힘싼 “ 깅 효 • 끼 % 녕 녕 라 랴 끓 옮 m 없 사” 강 18가지이다. 

그 단이의 여l얀 씩서는 생웠:하기로 하겠으나. 역시 잃석외 렛총볍싼능하면. 그리 

고 언제나 그 단어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척어야 한다는 일관된 논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11)에서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일석의 맞춤법관을 다음 (13)으로 

정리할수 있을것이다. 

(13) 

땐어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원칙 

.Q.로 한나. 

(나) 국어 맞춤법은 표준어를 정하고 이를 (12) (가)에 따라 적는다. 

(다) 국어 맞춤법은 글 뜻의 오해를 막고 독서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단어 

(單語) 본위 (本位)로 띄어 쓴다. 

‘통일안. 강의에 나타난 일석의 맞춤법관은 물론 그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는 아닐 것 

이다. 그러냐， 이 ‘통엠얀. 의 맞춤법 규정을 하나 하나 해셈함에 었어， 적켈한 예를 들 

가한 것을 보면 (13)와 상온 내용써 성석 신의 개인적 

틀린 말은 아닐 것으윗 

2.3 어l 매타난기본 원리 

다소 않으냐， 실제로 (13) 뺏짧법관은 어떤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누구나 다 아다시피. 한글은 표음문자(表音文字)이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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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바람 소리 ·학 우는 소리 ·당울음 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도 쉽게 적을 수 있다 

고 해 놓고 어떤 원리에서 ‘통일안’ 총론 l에서 ‘소리대로 적되.와 .어법에 맞도록·이라 

는 두 조건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도록 맞춤법의 강령， 곧 대원칙을 규정하였는가? 즉， 그 

렇게 된 왼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일석 자신도 이 대원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표음문자로서의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맞춤법에서는 벅이 [食料]’ • ‘국물[훌被]' 

등이 팩이 · 메기 ‘궁물’ 등 그 소리대로 표기된 예를 들고 벨음에는 매우 충실하게 

기록되었다 할 수 있으나， 문법을 세워서 정리하기에는 여간한 주어 (뾰顧혜긋남)가 생 

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말을 물론하고. 순 표음주의 (表音主義)로만 맞 

춤법을 규정하여서는 안 될 것을 용이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통일안’ 캉의 p.26)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다음 (13)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일안 캉의’ , ‘R받침 • μ받침 • 효 

받침. 동의 논의에서 중명해 보기로 한다. 

(1따 일석의 맞춤법관을 뒷받침하는 기본 원리는 학술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합리주의’이다. 

이와 같은 일석의 기본 원리는 이미 뺏춤법 통일안 강의· 머리말 (p.19)에 ‘정밀蘭密) 

한 과학적 (科學的) 연구로부터 얻은 어학적 (語學的) 이론(理論)을 쌓아 탑(劉을 모으듯 

한 것이 이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또. (씨와 같은 왼라는 통일안 제1장 

제2절 ‘자모(子母)의 이름’ 에서 자음의 경우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초성종성통용8자 

(初聲終뿔通用A字)에서는 ‘기 않앓) I:l (非뭄)’ 둥이었으나 초성독용8자(初聲獨用A字) 

에서는 ‘ E(治) 7< (빼)로. 강위 (姜훌)의 동문자모분해 (東文字母分解)에서는 초성 18은 

기 (그) 끼 (끄) 격 (크)로. 종성 8은 l(기욕) L (니은) ^ (시의)로， 그리고 지석영의 신정 
국문에셔는 초성종성통용8자는 끼(기욕) L 어은) ^(시옷)으로， 초성독용 6자는 ~(지) 

::<(치) 큐(키) 동으로 이름을 붙여， 전혀 통일된 논리를 찾아 볼 수 없는데 반하여. ‘통 

일얀.의 자모의 이름에서는 일사분란하게 그 원리(규칙성)를 지키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다음 (15) 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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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오히려 .기역 · 디곧 · 시옷. 이 ‘기유 · 디옹 • 시웃.으로 통일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하기보다는 지윷-히좋.이 일률적으로 통일되어 자모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 

훨씬 이상하다. 결국 이렇게 된 것도 (14)와 같은 원리 때문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제 (1씨와 갈은 원리가 사실이었음을 중명하기 위하여. 일석의 맞춤법 논의 

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æ' 받칩의 不며를 論함’을 보기로 하자. 이 논의에서 일석은 신기함이나 다른 

사람을 뺑짝쩍으g 따라서 적는 사람을 제외하고 벅0.1 . 잡써 , 짧써’ 양 짝같은 논리 

로 ‘훌혀(짧)‘ 활씨앓씩〈乾) ，로 표기하는 사람올 비딴하고 쩡함윷 증명하고 

있다. 

일석은 다음 (16)과 같이 셋.2.5'_ 

(16) I ν! 없r 어간 밑에… 면 · 니 . , ι “ ‘ 

활용부 l 받침이 있는 어간 밑에… 으면 ·으니 ·으나 ·은·을 

때 제 2류 ‘받침 없는 어간 l “아” 모음 밑에" 서 ·도 ·야 

함용부 “아”이외의 모음 멤예 1 ••• 어(야)서 · 어 (아) 
I 써 (아 o~ 

있는 어간 밑에 J 

‘ 앙딩 어간 밑에 l 
거든 · 고 • 기 • 다자 • 응시 · 시 · 는 

활용부 l 받침 있는 어간 밑에 ’ 

이 (16)의 (가) (나)(다)에 모든 어간을 맞추어 보아 괴리(乖離)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어간은 바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간이 될 수 없디는 것으로， ‘R’받침의 어간 

‘훌 · 훌 • 밟’은 (16) (다)에서 괴리가 나타나 어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어간들은 

실제로 (1 6) (다)에 적흉하면 ‘훌거든 • 불거든 • 밟거든’ 벚 ‘훌고 .*고 · 체고’ 등이 되 

양석은 이 동사들의 어간응 ‘훌뒀 촬씻 댈짜 된다고 단 

주장할 

주장대로 

이 동사풍찍 어갔설 ’홀§ ‘ 붉르 · 말르.로 설정하고. 이것이} 왔용 얘떠 ι씩’ 가 연결된 

것이 다음 (1η(가)이고 .쓰어， [書]. ‘끄어， [消]에서 ‘으’가 탈락되어 ‘써 ·꺼’가 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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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요가 잘약월 뒤 ‘a’아 ‘어.와 결합한 것이 바로 (1η(나)라늠 섯아다. 

(17) (가) 훌르어 • 불르어 • 말르어 

(나) 훌러 ·불러 • 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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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가 분명하다. 따라서 .표.받침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석외 주장이다. 이 주 

장 속에는 확좋척 이품 이 탐겨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 “‘A’방썽씩 영;를 찮웅합”올 보기로 하자. 일석씬 

점에서 그것셰 해당찍혔 많융 “었다” 및 시제의 선어말 

는 그 어간이 역사적으료 n 

사람들이 제시한 

(18) (가) ‘잇”을 어간으로 하여야 옛날 표기법에 맞는다. 

(나) ‘%’받첨으로 발음하는 지역은 경성 [서울]의 일부 지역이고 대부분 ‘잇” 

으로 발음하므로 ‘있’은 표준어가 될 수 없다. 

철자법이 곤란하여 막 

(18)과 같은 논거에 대하여 일석은 일일이 논박하고 “μ”받침율 써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1밍에 대한 반론을 (1아로 요약제시한다. 

(19) (가) 옛날 표기법은 그 당시의 발음이므로 현대 표기법에 반영할 필요가 없 

다. 국어를 정리 통일하려면 반드시 현대어률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고어에 ‘잇’으로 쓰였다 하여 그것을 따르면 우리 말을 정리 통일하는 

(μ) 

표기법을 써야 한다면 ‘끝’ (宋)파 꽃’ 야앙히 

기해야 된다. 

지역을 경성의 일부 지 

비롯하여 황해도의 

않부분에서도 그렇게 발음한다‘ 

발음하는곳이 었다. 

따라서， 당연히 ‘있’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하다. 더구나 ‘있’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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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이고. 그것이 표준어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r:}) “시”받챔정 쓰면 철:T}삿， 인쇄장 곤란이 했다쓴 이유는 저해 타당하지 

못하다， ’써’뿐만 아녀라 둘한청은 모두 그렇마고 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μ”받침에만 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있 • 았/었 · 겠’ 과 같이 ‘μ”받칩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은 주장애않 (잉 석은 ‘학윷적 이론’ 용- 제시함왔 캡코 잊지 않는마. 곧， 

활용형 ‘업스니 · 업서서 · 업고 • 업시’ 와 같이 “있”도 ‘잇스니 · 잇서서 · 잇고 · 잇지. 의 

형식을 취하면 표면적으로는 어간이 .없 · 엽’ , ‘있 · 엇’ 이 되어 .한 개 단어의 일젓한 

형상융 유지할 수 없으며 그 의미룹 공 파악싼 수 없다’는 것이다. 따혀서 ‘있.으뭉 

간을 확상하여야 한나늠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석의 맞춤법관의 하나로 확정된 (1찌(가)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내용용 다샤 한번 따 화엔하게 힌따‘ 일석 F 껴”받협집 지지하는 첼병 중에 따는 δ1 
어간파 훨용부[어흉 구분하여 쓰윤[~ 배우 치중하 싶으니， 그짜 장 01 해야 한 깨 

단어의 일정한 형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 단어를 일견하는 동시에 그 

단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어의 행상을 일정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 

의를 자천 젓이다라고 2주장하고 심지어 ‘표읍문자(윷흉양)의 표싫혔윷意化)흉 

하고 싶다”고까지 언설하고 있다. 

이 논지 속에도 결국 ‘학술적 이론’ 이 담겨 있음을 쉽게 알 수 았다. 

셋째， “좋”받침 분제른 보기로 하자 이 톤본에서 일책F 여러 가치 하숭적 이붙흉 체 

시하.:11 국어 맞춤법써서 “효”받칭을 써샤 항융 주장하고 있대. 여기서쓴 1 핵심꺼 

지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기존의 받침규정과 국어의 본질과 받침， 그리고 새 받침의 펼요성을 논하고 ‘音理上으 
로. 냐 햄없上으로• 흉史的 觸據윷’ “광침을 양충업에} 써야 

“송”은 ‘후두에서 낼융봐는 자음의 마삼상’으로 평융+성푼의 

’효’ 이 결합되면 기음(氣숍) [유기음l 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효”은 후두음 이외의 

모든 자음과 혼합하는 섯질을 가했다" .. Jl.. 결록짓고 있다ι j러니까. 특히 “효”이 따열욕 

과 결합하여 유기융 ‘.!I;l(.’이 퇴는 것용 그 내용으졌 ‘큐 E 표;;:' 속에 ‘효. 01 
되어 있다늠 것과 똑같응 해석이라i 하겠다. 

일석은 ‘송”받침을 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송”받침을 가진 말을 다음과 

같이 환#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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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 單終聲으로 개”받침을 가진 말 : 동샤-낳다盧] . 놓다뼈 • 쌓다[積] 

형용샤 좋다[好] . 하쌓따[러 l 그렇다 f뺑 튜 

횡終聲 중에 '" "Z)"받침윷 가천 말 : 통사-끊다[￦ 않다[끼、l ‘ 끊다[考 

훌] . 잃다 t失1 . 앓다[病] . 끊다 I切-1] . 형용사-많다[多J • 언짧다[不 

好1 . 괜찮다[無關1 . 않다[非] 
H '5'"이 몫천 받침으깊 어 버런 말:단종생，좋다·놓다，쌓다 퉁. 

중종성-평다‘많다·옳다‘꿇다 

(라) 명사 혹은 명사형 어원에 “~.가 붙어서 용언으로 쓰이다가， 그 “융 n의 

‘ 음이 줌어서 낳 받침이 생생뺀뼈하는 R중에 있는 말 : 단종성

그러하다 > 그랭다 · 이핵→이형고 • 저E껴 차 ，저렇지 * 가캉다→강 

다 

중종성-아니*다→아냉다→않다 · 귀치아니캉고→귀치아넣고→귀치않 

고→귀찮낌찮고 · 캡야냐#지→점지o}냉치→점지않지→정잖지→ 

접잖지 샌치아니#다→씬치δ}넣따→괜치않다→챈찮다→쐐잖다 · 精한 

지→정종지·願한고→원송고 

(20) 의 예갚 중에서 특히 (때i)(라씨 속하는 모든 말， 짝 써 0]에 “한”윷 7}진 말로서 

그 “~"씩 s:..섭 “ 가 칠어지고 “효”반성을 7)시게 되는 노좁에 있는 말뜰아 바로 

이 받침으로 표기되어야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중거가 된다는 것이다. 

한떤 웹섹깐 .어법장(;;힘썼上)으로. 토 “종n받혔을 가진 방씌 활용형용 호에고 아흉려 

μ송”받침쓸 써야 된다순 이유를 설탱하자 았다 

곧， 낳盧] .넣[入] .좋많]' 둥이 활용 어미 ’거든 • 게 ·고’와 결합하면 그 실제의 

발음이 각각 ‘낳-나커든 · 나케 · 나코. 넣 -너커든 · 너케 · 너코， 좋-조커든 · 조케 · 조 

퉁이 없는데 반하여 빽cj-' [食]의 아간 ‘벅’ 91 경우는 ‘백 7~든·먹체 ’썩고’가 

헬용 어01 '거든 · 게 · 고’ 가 어느 져우에는 ‘커든 · 케 ’ R 되어 하나않 풍일되지 

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활용 어미 ‘거든 • 게 · 고.를 하냐로 통일하기 위하여 어간의 받 

첨으로 ‘휴”음 표기해야 된띠는 것이 임석의 주싸인 것이다 

우리는 엇석이 “송”방칭 문제’를 따룹에 없셔서도 학쏟씌 이론을 

유지하도록 어간을 설정하.il. 그것을 요기법에 안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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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우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캉의， ‘표’받침의 불가를 논함. “μ”받칩의 가부를 논함. 

그리고 ‘송”받침 문제 동의 논저를 통해서 일석의 맞춤법관과 그 기본 원리를 소략하게 

찾아 보았다고 생각된다. 그 내용을 여기에 다시 (21). (22)로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 

신하려 한다. 다만. (21). (22)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한 맞춤법 이론이 일석의 주장 

속에 수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그것을 올바로 찾아내지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렬 수 없다. 그런 점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결론을 

수정하고 바른 가르침올 따르겠다. 

(21) 일석의 맞춤법관 

(가) 국어 맞춤법은 단어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척되. 그것을 소리대로 적음 

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국어 맞충법은 표준어를 정하고 이를 (21) (가)에 따라 적는다. 

(다) 국어 맞춤법은 글 뜻의 오해를 막고 독서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단어 

(單語) 본위 (本位〕로 띄어 쓴다. 

(22) ‘일석의 맞춤법관’ 에 나타난 기본 원리 : 학술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합 

리주의 


